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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일자리를 
하나로 잇는다

-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출범
- 기업 간 기술협력부터 인재양성·지역 정착까지, 초광역 일자리 협력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5일(목)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는 개별 광역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간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인재 양성부터 취업과 지역정착 등을 함께 지원

하는 초광역권 연계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광역이음 지역고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총 101억원(국비 81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이번 출범식은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인재,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일자리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임영미 고용정책실장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박종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 기업·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고 지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청년 연구개발 인재양성 및 채용 지원 ▲중장년 

고용서비스와 재직자 역량 강화 ▲권역 내 통근 노동자의 주거·교통비 지원 

▲기업의 일터 개선 ▲초광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대구·

경북 원·하청 및 협업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지역 성장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취업할 기회를 

넓히고, 중장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와 새로운 경력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주거·교통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와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구와 경북은 오랜 시간 산업과 생활을 함께 

이어온 지역으로, 각자의 강점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큰 성장과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이 대구와 경북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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